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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07년도 세밑이 다가옵니다. 

돌아보면 바쁜 한 해였습니다. 다른 일도 많았지만 

특히 저로서는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은 느낌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오다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시에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사무처에 

새 사무처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다시 2기 위원회를 열심히 꾸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앞에 닥친 대선 이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정세 못지않게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역할과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신념과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인도 철학자에 의하면  

꿈을 오랫동안 절실하게 간직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의  

사회통합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간 <문화예술> 2007년 겨울호는 이러한 때, 

우리가 꿈꾸는 문화세상과 새로운 

문화비전에 대한 통찰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해에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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